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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국립공원은 국가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의 주축이 된

다. 그 중 오대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303.929㎢로 약 3,800여 생물종을 보

유하고 있는 주요 자원형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간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 과거 국립공원을 관통

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이러한 도로는 각종 야생동물들

의 이동을 저해하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개체수 감소와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대산국

립공원은 2007년 IUCN카테고리(Ⅴ→Ⅱ) 변경에 따라 생

물자원 보전을 위한 노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대산국립공원은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이 

그 중심부를 지나고 있으며, 공원 내 백두대간의 좌우측에 

공원 관통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노상상해

(Road-kill)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대산을 관통하는 2개의 도로를 대상으로 야생동

물의 로드킬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공원 생물다양

성 보전을 위한 공원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2개의 공원 

관통도로인, 지방도 446호선 오대산사무소~상원사 구간과 

국도 6호선 오대산사무소~진고개 송천 구간(18.0km)이었

다. 지방도 446호선의 경우, 총 연장 12.0km구간 내에 포장

도로(0.0km~5.0km)와 비포장도로(5.0km~12.0km) 구간이 

분포한다. 
2003년 1월~2007년 12월까지 각 구간에 걸쳐 조사하였

으며, 2007년은 동일 구간에 대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조

사하였다. 각 구간은 도로 좌, 우측의 토지이용 및 인공구조

물 현황을 조사하였다. 로드킬 대상은 포유류와 파충류로 

하였으며, 발생빈도는 도로상에서 발견된 동물사체에 대하

여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시 날짜, 종명, 거리, 고도, GPS위치를 함께 기록하

였다. 야생동물 사체의 종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미동정으

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로드킬 총 발생빈도

지방도 446호선에서 로드킬 발생빈도는 포유류 8종 120
건, 파충류 5종 37건으로 총 157건으로 조사되었다. 포유류

는 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고슴도치, 너구리, 쥐, 대륙밭쥐, 
미동정 쥐, 멧돼지 총 8종이었으며, 다람쥐가 95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어서 청설모, 대륙밭쥐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충류는 누룩뱀, 유혈목이,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대륙유

혈목 등이었으며. 이 중 유혈목이가 10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쇠살모사, 대륙유혈목이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도 6호선에서는 포유류 14종 225건, 파충류 7종 

127건으로 총 352건이 조사되었다. 포유류는 다람쥐, 청설

모, 두더지, 쥐, 등줄쥐, 대륙밭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멧토

끼, 족제비, 담비, 삵, 들고양이, 너구리, 고라니 등이었다. 
이 중 다람쥐가 14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
어서 쥐, 멧토끼의 순이었다. 파충류는 누룩뱀, 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등

이 조사되었으며, 발생빈도는 127건이었다. 이 중 누룩뱀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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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2. 월별 로드킬 발생빈도

월별 발생빈도는 정기적 조사가 이루어진 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포유류와 파충류를 종합한 결과, 지방도 446
호선의 경우, 6월 13건, 8월 11건, 10월이 7건으로 나타나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도 

6호선의 경우는 7월 10건, 8월 19건, 10월이 26건으로 나타

나 가을, 여름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3. 도로주변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발생빈도 분포

도로주변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로드킬 발생빈도를 분석

한 결과, 주변에 밭이 있는 경우 포유류와 파충류는 총 6회
로 나타났다. 지방도 446호선의 경우 포장도로와 비포장도

로가 혼재하며, 이 중 포장도로에서의 포유류와 파충류의 

노상상해 발생량은 총 7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도 6호
선은 주변에 밭이 있는 경우 그 빈도가 높았는데 포유류와 

파충류가 총 173회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지방도 446호선의 경우, 대형 포유류의 로드킬 빈도가 

매우 낮고 소형 포유류의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의 보호대책 수립 시 소형포유류를 중심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 446호선에서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과 로드킬 빈도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편, 도로 포장구간과 비포장구간 사이의 로드킬 발생빈도에

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포장구간에

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도로포장이 로드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포장도로의 경우, 포장

도로에 비해 야생동물의 접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도 6호선의 경우에도 다람쥐 등의 소형포유류의 

노상상해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중형포유류의 발생 또

한 다수 확인되어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에 대한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 기존의 야생동물이동통로의 적극적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야생동물이동통로의 확보가 필

요하다. 특히 구간 내 고개정상의 급커브가 구간에서의 야

생동물 노상상해 발생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하단부의 차량

속도 증가가능 구간에서의 노상상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야생동물 노상상해가 차량속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보다 직접적인 조사를 통한 관계규

명이 필요하다. 계절별 발생량은 두 구간 모두 여름~가을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시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인해 소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사 연구와 함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로드킬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